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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국 북부의 래스고(Glasgow)에 위치한 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

학생들과 얘기하던 중, 공과 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나라가 한민국이라는

얘기에 놀랐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 시절 5 양 6 주를 호령하며‘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제국의 학생들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연유는 한민국의조선산업의발달때문이었다. 울산의현 조선, 거제도에위치한삼성

중공업, 우조선 해양 등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비단 조선산업

뿐인가? 

스마트폰, 스마트TV, 디스플레이 장치, 가전산업, 메모리장치등의전자산업, 통신산

업, 건설산업, 자동차 산업 등 공과 학 졸업생들을 배출한 다수의 학과 전공은 세계시

장을선도하는기업들을탄생시켰다. 

그러나 유독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한 분야가 있으니, 그것은 전기공학 분야

이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전기공학과의 학교 입학성적이 위에 언급한 세계선도

산업을 탄생시킨 타 학과 학생들의 입학성적 보다 저조하 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않았다. 그렇다면그이유는무엇일까? 유독중전기산업(전기분야를

포함)에서만 세계 선도기업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데, 구슬은 서 말인데, 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미비인가? 기업체의 투자의지 부족인가? 전기공학과 교수들이 타 공과 학 학과

교수들에 비해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지 않은 까닭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내재되어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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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 분야 세계적인 기업의 출현을 갈망하며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척 중요한 존재이다.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며 양성된 고급인력이 취업할 일자리이며,

일자리창출을통해한가족이행복한가정생활을 위하게된다. 또한각기업이세계를무 로활발하게기업활동을

함으로써 국부가 튼튼하게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중전기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열거해 보면, 미국의 GE,

독일의지멘스, 유럽의ABB, 일본의미쓰비씨, 도시바등이있다. 특히중전기산업의경우, 예를들어보호계전기등은

유사시 군수산업으로도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현 자동차 등과 같은 중전기산업

분야의세계적인기업출현은무척중요하고긴요하다.

최근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등의 유망 산업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중전기 산업에 한

관심은 지 하다. 일례로 필자가 재직하는 학의 전자전기공학부 1개 학년의 정원이 250명인데, 한 학기에 전력계통

공학 200여 명, 전력전자 공학 150여 명, 전기기기 공학 150여 명이 전기공학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타 분야

전공 교수들이 본인 담당 강좌의 수강생 수가 줄었다고 푸념들이다. 이는 우리 학교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모든 학교에공통된최근의현주소이다.

한민국은 G8 정상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되어,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생 및 모두의 관심이 뜨거운 이 때,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기 에부응해야된다. 이미구슬은서말이므로구슬들을잘꿸수있는솔로몬의지혜를고안해내기를진심으로당부

한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중전기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우뚝’ 한민국에 출현한다면 우리의 미래

가치는 한층높아질것이다. KEA


